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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년기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이면서 은퇴예정자 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26, AMOS 26.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목표지향성, 학습지향성, 활동지향성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기효
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목표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목표지향성, 학습지향성, 활동지향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모든 경
로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어떤 측면에 초점
을 맞춰야 하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ticipatory motives in lifelong 
learning 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retirement-to-be member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The study also sought to gather fundamental data to facilitate the re-examination of their
life in old age. This was don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ted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participatory motives and life satisfaction. A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on 373 
retirement-to-be member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6 and AMOS 26.0 softw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goal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activity orientation, which are the participatory motives in lifelong 
learning, significantly showed a positive impact on self-efficacy. Second, self-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activity orientation, which are
participatory motives in lifelong learning,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goal orientation did not show any such significant impact. Fourth, self-efficacy showed 
significant mediated effects across all parameters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articipatory motives in lifelong learning. These parameters included goal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activity orientation. The study results thus offer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focus 
areas of lifelong learning that will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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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노인교육, 즉 노인 평생교
육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령사회를 내다보고 있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1].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지속적으로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거의 
절반 수준이 고학력(대졸 학력)의 인적자원으로서, 사회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욕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사회적 배경
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는 자신의 노화 수
준을 예측하고 미흡한 부분을 평생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4].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전 시대의 노인과는 다
르게 자신이 평생 추구해 오던 일을 지속적으로 영위하
고자 노력한다[2]. 늙고 병약해지더라도 요양원에서 무력
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삶
의 만족을 위한 사회활동을 추구하려 한다[3]. 즉, 평범
하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노인 세대 이전의 삶에서 이
루지 못한 삶의 과제들을 은퇴 이후에 개인의 학습을 통
해 제 2, 또는 제 3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루어내고자 
한다.

한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생애과정 가운데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므로 은퇴 후의 인
생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하다[4]. 즉,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의 모델과 프로그
램은 개인의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삶의 
활력과 생동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개인의 참여 동기에 따라 그 학습에 대한 성과와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학습의 참여동기를 통해 느
끼는 만족은 정서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삶에 대한 지
속적인 원동력을 줄 수 있다[5,6].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
육 참여동기에 대한 이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이후
의 삶에 관하여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령사회에서 노인 문
제를 사회자원으로 환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7].

한편 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의 특성상 자신이 원하는 

학습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습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평생
교육 학습자가 학습에 대하여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이를 스스로 해결하여 이겨내는 힘을 말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8,9]. 

베이비부머 세대와 같이 신노년기에서의 자기효능감
은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건강 증진, 성공적노
화, 노화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이라고 할 수 있다[10-12]. 즉,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증
진시키는 것은 개인의 건강 및 사회적·정서적으로 긍정
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목
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므로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다[13]. 이러한 자기효
능감은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신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베이비부
머 세대에서의 평생교육의 동기에 관한 연구 중 자기효
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선행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
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
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
해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내적 성장과 노년기 삶을 재
조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평생교육 참여동기
평생학습의 참여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혜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
지만 이렇게 평생학습의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에도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성
인학습자의 동기는 교육·학습 성과(만족도, 성취도, 중도
탈락률, 몰입정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인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14]. 
또한, 참여동기 유형별 학습자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교
육방법, 교육내용, 강사 등이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15], 학습동기와 교육 참여의 경우 만족도를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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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8].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프로그램 참여동기는 학습자

가 교육에 참가하도록 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이때 동기
란 모든 행동에 대해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행하지 않
을 것인지에 대한 역할 수행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정서
를 일정 수준 즉, 활성화될 때까지 끌어올려 실시하고자 
하는 과제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기란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
며 그 행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다[15].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많
지는 않으나, 몇몇 실증적인 문헌들에서 Houle(1961)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이 타당하게 측정되고 있다[19]. 
즉, 평생교육의 3가지 참여동기 유형이 모두 존재하고 
구분된다는 점이 양적 조사 결과 밝혀졌다[20,21]. 특히 
Houle의 유형을 조사하는 측정 문항을 다양하게 설정하
여 연구마다 차별적으로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 
3차원으로 구분되어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 Houle의 유형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의 경우,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이나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가령, 평생교육 참여비용[21]이나 평생
교육 참여기간, 소득, 성별[22], 생활만족도, 삶의 변화, 
교육만족도[20,22], 그리고 노화와 자아존중감[22] 등이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관계됨이 보고되었다.

즉,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개인적인 특성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평생교육의 만족이나 삶의 변화 등 평
생교육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포함 다양한 계층의 성인을 상대
로 한 연구에서도 평생교육의 만족이나 개인적 특성이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사하였다[23-25].

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되며 개념의 정의 또한 다양하다[26].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
고 대표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27], 삶의 질에 관
한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28]. 이들 선행연구에
서는 삶의 질을 전반적 상황, 또는 경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 및 평가로 정의하며[29,30], 삶의 질과 만족도를 유
사한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31], 개인의 주관적인 삶
의 질을 측정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대표적인 도구로 활
용되는 것이 삶의 만족도이기에[32], 삶의 질과 만족도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신체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자신
의 인생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수동적인 시기로 간주되
어 왔다. 하지만,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늘
어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능동적인 시기로 인식
을 전환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와 관련해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33].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의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노력이 지속되는데 요구되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34]. Bandura(1986)는 자기효능
감을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능력에 관한 판
단으로 정의하였는데[35], 즉,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관한 개인의 판단이자, 특정한 행동을 
수행 가능한가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결과 값을 도출해 내는데 필요한 
양식과 행동들을 수행하고 인간의 동기, 사고, 행위 등을 
유보하거나 결정하는 데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 및 행동을 수행
한다. 또한,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 능력에 관한 
개념으로 노인의 인지적, 주관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의 
척도로서,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 또는 행
동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척도는 달라질 수 있다[36]. 따
라서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성
취 욕구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
하여 신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우울감 해소 및 주관적
인 행복감이 증가한다[37].

2.4 선행연구
먼저,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38].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서 중년여성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
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39]. 또한 중년여성이 평생교
육참여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했을 때,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한편,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선택하는 행동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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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므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
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40,41]. 즉,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
를 높여주는 직접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왕룡과 서재복(2020)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의 
동기는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음을 밝혔
고, 참여동기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
음을 검증하였다[42]. 강상원(2017)은 공공 체육 복지 
서비스에 참여한 일반 성인 남녀의 참여동기인 내적, 외
적 동기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혔으며[43], 박영금과 서재복(2020)은 성인학
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삶의 질과 정(+)적인 상관
이 있다는 사실과 참여동기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
접적인 요인을 밝혔다[56]. 

이와 같이 평생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
도 간에는 모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
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H1: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

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Lifelong Learning 
Participatory Motive

Self-efficacy

Academic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Self-regulatory 

Self-efficacy

Activity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Goal
Orientation

H1 H2

H3

H4: Mediating effect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이면서 은퇴예정자를 연
구대상으로 한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위해 해당 평생
교육기관의 담당자와 일정, 방법 등을 논의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5
일까지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는 평생교육 기관에 직접 설문지 배부하거
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총 400부 중 
385부를 수집하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미응답자 12
부를 제외한 373부를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164명(44.0%), 여
성은 209명(56.0%)으로 나타나 여성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고, 연령은 59세-61세가 139명(37.3%), 62세-64
세 132명(35.4%), 65세-67세 102명(27.3%)으로 나타
났다. 소득수준으로는 100만원 미만 58명(15.5%), 100
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20명(32.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0명(21.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1명(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9명
(7.8%), 500만원 이상 35명(9.4%)으로 나타났다. 평생
교육 교육기관의 유형으로는 50+센터가 224명(60.1%), 
지역주민센터 48명(12.9%), 평생교육시설 101명(27.1%)
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이 
81명(21.7%), 6개월 이상-1년 미만 82명(22.0%),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67명(18.0%), 1년 6개월 이상-2
년 미만 49명(13.1%), 2년 이상-2년 6개월 미만 45명
(12.1%), 2년 6개월 이상 49명(13.1%)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1개 210명
(56.3%), 2개 121명(32.4%), 3개 38명(10.2%), 4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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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4명(1.1%)으로 응답되었으며,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
는 고등학교 이하 209명(56.0%), 대학교 이상 164명
(44.0%)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1
명이 48명(12.9%), 2명은 154명(41.3%), 3명 111명
(29.8%), 4명 44명(11.8%), 5명 이상 16명(4.3%)으로 
응답되었다. 

3.3 측정도구
3.3.1 평생교육 참여동기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Houle(1961)의 연구에서 분류

한 목표지향 동기와 활동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 등의 
3가지 지표[19]를 번안하여 사용한 장희영(2016)의 연구
에서 사용한 12개의 참여동기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44]. 목표지향 동기는 수료증이나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서, 내가 맡은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싶어서, 직업
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지향 동기는 
단지 학문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학습을 통한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
해서, 배움을 통해 지속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활동지향 동기의 경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과 공동 관심
사에 관해 대화하고 싶어서, 또는 직장이나 가정 외의 사
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목적
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평생교육 
참여동기 측정도구는 목표지향성(4문항), 학습지향성(4
문항), 활동지향성(4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생교
육 참여동기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평생교육 참여동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목표지향성 .842, 학습지향성 .811, 활동지향성. 
767, 참여동기 전체 .874로 나타났다.

3.3.2 삶의 만족도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Diener 외(1985)가 개발하고[45], 조명한, 
차경호(1998)가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46]. 이 문항은 ‘나의 생활여건은 아주 좋다’와 ‘대체로 
나의 생활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비슷하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54로 나
타났다.

3.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 외(1982)가 개발한 SES 

(Self Efficacy Scale) 검사지[47], Pintrich와 Groot(1990)
의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검사지[48]를 바탕으로 김아영(2003)
이 수정한 검사도구[49]를 주영주와 하영자(2005)가 성
인 학습자에 맞게 개발하였다[50]. 본 연구에는 선행연구
에서 개발한 자기효능감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8문항)과 자기조절 자기효능
감(5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학업적 자
기효능감 .841,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886, 자기효능감 
전체 .897로 나타났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 AMOS 26.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생교육 참
여동기,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CFA)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 
간 관련성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평생교
육 참여동기,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고, 이들 변
수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활동지향

성, 학습지향성,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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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254.867, df=138, GFI=0.929, AGFI=0.902, 
CFI=0.965, IFI=0.965, RMR=0.024, RMSEA=0.048 
등의 적합도가 GFI, AGFI, CFI, IFI는 0.8 이상, RMR
와 RMSEA는 각각 0.05 이하, 0.08 이하로, 모든 지수
들이 권장수준에 대부분 부합하였다[51]. 그리고 본 연구
에서는 요인부하량(λ)에 관한 기준을 0.5 이상을 양호한 
것으로 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요인부하량(λ)이 
0.590에서 0.797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
호한 것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
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
성을 확인하였다[52].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Goal 
orientation

→ GO 1 .590 Fix -
.890 .670→ GO 2 .634 .105 9.694***

→ GO 3 .656 .112 8.929***

→ GO 4 .670 .115 9.051***

Learning 
orientation

→ LO 1 .760 Fix -
.893 .677→ LO 2 .791 .069 14.343***

→ LO 3 .611 .069 11.116***

→ LO 4 .735 .066 13.420***

Activity 
orientation

→ AO 1 .711 Fix -
.896 .683→ AO 2 .769 .091 12.766***

→ AO 3 .797 .090 13.174***

→ AO 4 .712 .071 14.387***

Self-
efficacy

→ Academic .796 Fix -
.918 .849→ Self-

regulatory .783 .072 15.620***

Life 
satisfaction

→ LS 1 .709 Fix -

.915 .684
→ LS 2 .736 .091 13.086***

→ LS 3 .719 .079 12.797
→ LS 4 .739 .083 13.138***

→ LS 5 .774 .081 13.703
***p<.001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활동지향

성, 학습지향성,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 목표지
향성, 자기효능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자기
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성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고(r=0.598, p<.01), 자기조절 자기효능
감은 목표지향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r=0.580, p<.01). 또한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활동
지향성이 삶의 만족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r=0.578, p<.01),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r=0.624, p<.01).

본 연구의 연구변인인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활동지향
성, 학습지향성,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응답범위
는 1-5점 사이로 측정되었으며, 연구변수의 정규성 분포
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의 분석 결과 왜도는 
0.071∼0.510, 첨도는 0.073∼0.992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1].

Variables 1 2 3 4 5 6
1 1 　 　 　
2 .538** 1 　 　 　
3 .449** .489** 1 　 　 　
4 .550** .598** .489** 1 　 　
5 .580** .480** .449** .623** 1 　
6 .506** .472** .578** .590** .624** 1

Mean 3.72 3.87 3.97 3.74 3.68 3.81
SD .546 .586 .635 .505 .579 .588

skew .071 -.091 -.510 -.123 .112 -.176
kurtosis .145 .348 .992 .407 -.073 .326

**p<.01
1: Goal orientation, 2: Learning orientation, 3: Activity orientation, 
4: Academic self-efficacy, 5: Self-regulatory self-efficacy, 6: Life
satisfaction

Table 2.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행

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 관한 연구모형 적합도
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Table 3과 같고, , GFI, 
AGFI, CFI, IFI, RMR, RMSEA, /df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 

 (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327.002
(p=0.000) 142 .906 .874 .944 .945 .029 .059

Table 3. Study model fit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
계수를 Table 4에서 살펴본 결과,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β=.516, p<.001), 학습지향성(β=.315, 
p<.001), 활동지향성(β=.203, p<.001)은 모두 자기효능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
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946, p<.001),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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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β=.216, p<.05), 활동지향성(β=.272,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반면 평생교육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은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63, p>.05). 

Hypothesis S.T β S.E. C.R. P

Goal orientation →

Self-efficacy

.516 .074 6.602*** .000
Learning 

orientation → .315 .048 4.511*** .000
Activity 

orientation → .203 .043 3.300*** .000

Self-efficacy → Life 
satisfaction .946 .254 4.679*** .000

Goal orientation →
Life 

satisfaction

.163 .152 1.274 .202
Learning 

orientation → .216 .083 2.233* .026

Activity 
orientation → .272 .066 3.570*** .000

***p<.001, **p<.01, *p<.05

Table 4.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5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Bootstrapping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직
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평생교육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5), 
자기효능감에 대한 간접효과는 목표지향성, 학습지향성, 
활동지향성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효과도 유의수준 p<.001에서 모
두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목표지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Goal 
orientation

Life 
satisfaction

.163 .320 .488*** .000 .651*** .000

Learning 
orientation .216* .003 .298*** .000 .514*** .000

Activity 
orientation .272*** .000 .192* .010 .464*** .000

***p<.001, **p<.01, *p<.05

Table 5. Analysis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self-efficacy through bootstrapping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
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Sobel- 
test를 실행하였고[53],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Z-value=3.817, p<.001), 학습지향성
(Z-value=3.228, p<.01), 활동지향성(Z-value=2.686, 
p<.01)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Goal orientat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3.817*** .000
Learning 

orientation 3.228** .001

Activity 
orientation 2.686** .007

***p<.001, **p<.01, *p<.05

Table 6. Analysis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rough Sobel-test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
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생교
육 참여동기인 목표지향성, 학습지향성, 활동지향성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명희와 박영금(2020), 박
민희와 정민(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38,39]로 길
어진 노년기를 대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효능감 
향상은 결국 노인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평생교육 학
습에 참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
해 그들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촉진시키는 방안들이 선
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종운과 허만세(2019)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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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일치한다[40].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베이비부머 세
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생
교육 기관의 교수자는 학습자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강의에 도입한다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 수
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
여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생
교육 참여동기인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은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목표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다양한 변화와 개인적 자원, 
사회적 수용, 도전과 같은 내·외적 지원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고전 연구결과[54]와 맥
락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임옥자와 정민(201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22]. 따라서 베이비부
머 세대는 평생교육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사회적 인
간관계를 유지 및 개선 또는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평생교육 활동을 통한 사회화의 활발한 상호작
용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큰 문제점
인 부정적인 요소들을 완화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
여동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면,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목표지향성, 학습
지향성, 활동지향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
다. 특히 목표지향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
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즉,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욱 더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노인에게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행동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서[55],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 학습자에게 심리적, 신체적인 지지와 안정감
을 위한 필요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 증
진을 위해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관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능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
와 정신적인 즐거움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들 간의 어울림을 지지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
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평생교육 참여의 효과는 자
기효능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피드백되어지는 것이
다[34]. 따라서 이러한 평생교육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전
문성 있는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를 위해 베이
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 인지 개발 형성 프로
그램과 정서 및 심리작업치료에 대한 콘텐츠 개발의 실
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는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함으로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사회에서 평생교육 학습은 내
적 성장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자신감 등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감소 효과가 있고, 자신을 뒤돌아보
고 삶을 위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부
각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그들의 행복
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아닌, 삶의 만족도라는 관점에
서 제공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하며, 교육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
육에 앞서 학습자 스스로의 수용적인 태도와 자기완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식에 대한 변인을 한정하였으
며, 분석방법 역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만족
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변인과 상호인과성
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호
인과성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보다 정
교한 양적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후
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
고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노인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
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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